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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새들을 눈여겨 보아라,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마태 6,26 - 28 

 

 이 성경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테레지냐 렉의가족의 기원을 떠올리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의 시간으로 데려간다. 테레지냐는 수국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세라 가우차의 자연 한가운데서 나고 자랐다.  

테레지냐는 구에리노 렉과 아나 와그너의 18명의 자녀 중 세 째였는데 이 중 아홉은 아직 

생존해 있다. 농업을 통한 자연과의 깊은 접촉과 자연적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과 매혹을 일깨웠다.   

테레지냐가 어린 나이였을 때 주님께서는 수도 생활의 축성을 통해 보다 가깝게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셨다. 18세가 되자 그 전년도에 노틀담 수녀회의 수련소에 입소한 친자매 

세실리아(마리아 마리에타 수녀)의 본을 따랐다. 테레지냐는 파소 푼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고 마리아 엘레니타 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테레지냐는 이보라에 있는 예비 신학생을 위한 아파레시다 성모님 공동체에서 살림 

봉사에 헌신하며 수련기 2년차를 보냈다.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은 수녀가 

살았던 삶의 대부분의 사도직이었다. 11년간을 다양한 병원에서 간호 보조로 일하기도 했다. 

1973년부터는 다른 활동들과 함께 주로 야채와 꽃밭을 가꾸는데 투신했다. 수녀는 허브를 

키우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방차원의 건강 관리에 허브를 사용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수녀는 허브를 통한 치유법에 대한 정보를 읽고 찾았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요. 하느님의 약국이지요.” 수녀는 

이런 식으로 화학 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많은 가난한 이들이 건강과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꽃을 가꾸는 일은 수녀의 취미였는데 건강이 쇠약해져서도 이는 계속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서 여전히 화초에 물을 주고 비옥하게 했다. 

마리아 엘레니타 수녀는 강한 가족 유대를 유지했고 가족들을 만나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나중에 고령과 악화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되자 형제, 자매, 조카, 친지와 

친구들의 방문을 기뻐했다.  

영적 여정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웠으며 미사 참례와 성체 조배에 매우 

성실했다. 노래 부르기도 즐기던, 명랑하고 활기찬 여인이었다. 

2012년부터 수녀는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에서 살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암으로 

고생하다가 2017년 3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죽음을 맞이했다. 동료 수녀들에 둘러싸여 있던 

수녀는 노래와 기도 소리로 평화로이 잠들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수녀를 환영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